
한 학기 한 권 읽기

중고 엄마, 제발 좀 사가세요!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읽기 전 

활동
어떤 이야기일까?

만족도

☆☆☆☆☆
[2국05-02] 인물의모습, 행동, 마음을상상하며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 ‘중고 엄마, 제발 좀 사가세요!’의 책표지입니다. 
  제목과 그림을 보고, 대강의 내용을 상상해서 적어봅시다.



읽기 전 

활동
내용을 이어 봐요!

만족도

☆☆☆☆☆
[2국02-03]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 ‘중고 엄마, 제발 좀 사가세요!’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순서를 정한 다음, 어떤 내용인지 한 문장씩만 적어봅시다. 
(주인공은 시후입니다.) 



 같은 반 친구가 시후 필통을 보며 자기가 버린 필통이라고 말합니
다.









읽기 중 

활동
나라면 어땠을까?

만족도

☆☆☆☆☆
[2국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 지석이는 시후의 중고 필통을 살피며 자신이 버린 필통이라고 말합
니다. 그 뒤로 시후는 친구들에게 ‘중고품’이라고 놀림을 당합니다. 내
가 놀림을 당하는 시후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후가 필통을 뺏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여기 봐. 내가 긁어놓은 자국이 있잖아.”

  지석이는 필통을 열어 칼로 긁은 자국을 보여줬어요.

  “긁힌 자국이 있다고 다 네 거야?”

  “내건 내가 안다고! 새 필통 사고 싶어서 일부러 긁었다고!”

  지석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석이 필통이 맞나본데.”

  “이름도 없는데 지석이 필통인지 어떻게 알아.”

  아이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한 마디씩 던졌어요.

  그 때, 수업 시간 종이 울렸어요.

  “암튼, 이건 내 거였어. 버려놓은 걸 주워갔나?”

  지석이가 자리로 돌아가면서 혀를 낼름 내밀었어요.

  시후는 너무 속상해서 울고 싶었어요.

  “남이 쓰던 걸 어떻게 쓰니? 찝찝하지도 않나?”

  아이들이 수군댔어요. 

  그 뒤로 친구들은 시후를 ‘중고품’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네들은 ‘신상품’

이라 중고랑 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읽기 중 

활동
내가 위로해 줄게

만족도

☆☆☆☆☆
[2국03-0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 신상만 사준다고 자랑하던 성진이가 시후의 ‘중고 엄마’를 사러 나왔습니
다. 가지고 싶은 물건은 넘쳐나지만 정말 갖고 싶은 엄마는 늘 바빠서 얼굴 
볼 시간이 없지요. 그런 성진이의 마음을 달래줄 편지를 적어봅시다. 

  “학교 끝나면 학원을 세 군데나 가야해. 집에 

들어와서 이모가 차려놓은 밥을 혼자서 먹어. 엄

마는 내가 잠든 뒤에 들어와서 아침에는 자고 

있어. 잠든 엄마 얼굴 밖에 기억 안 나.”

  성진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깊은 한숨

이 새어나왔어요.

  “맛있는 밥을 해주고, 간식 챙겨주고, 어서 오

라며 반겨주는 엄마가 필요해. 그런 엄마랑 살고 

싶어. 이모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읽기 중 

활동
중고마켓

만족도

☆☆☆☆☆
[2국03-0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 내가 가진 물건 중에 중고마켓에서 팔고 싶은 물건이 있나요? 내가 
올린 중고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하는 글을 써 봅시다.

팔고 싶은 물건

팔고 싶은 이유

제목

이 물건의 좋은 점
*좋은 점을 자세하게 적기

이 물건의 상태
*물건이 깨어졌는지, 

낡았는지 등의 보이는 모습

생김새
*사진 찍어 붙이기 

또는
그림으로 그리기



읽기 중 

활동
분노의 온도계

만족도

☆☆☆☆☆
[2국05-04] 자신의 생각이나 겪은 일을 시나 노래, 이야기 등으로 표현한다.
[2국03-04]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 시후를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시후는 분노를 재는 온도계가 있다면 
90도는 거뜬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분노의 온
도계가 90도를 넘어가나요? 

 

내 분노의 온도계는 이럴 때 올라가요!

  

 

 



읽기 중 

활동
선물로 위로하기

만족도

☆☆☆☆☆
[2국05-04] 자신의 생각이나 겪은 일을 시나 노래, 이야기 등으로 표현한다.

※ 시후 엄마는 시후가 엄마를 팔기 위해 중고마켓에 올린 걸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드디어 내가 팔려가는구나!’하고 기뻐
하지는 않았겠지요? 시후 엄마를 위로하는 말과 시후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선물을 준비해 봅시다.

* 시후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 어떤 선물로 시후 엄마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읽기 후 

활동
생각 펼치기

만족도

☆☆☆☆☆
[2국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 동화는 상상 속의 세계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꾸며 쓴 글
입니다. 만약, 현실에서도 사람을 사고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을 정리한 다음, 서로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하겠지요?



읽기 후 

활동
즐거운 책읽기

만족도

☆☆☆☆☆
[2국02-05]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 ‘중고 엄마, 제발 좀 사가세요!’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읽기 후 

활동
정리 퀴즈!

만족도

☆☆☆☆☆

※ ‘중고 엄마, 제발 좀 사가세요!’의 전체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1. 시후가 학교에서 ‘중고품’이라고 놀림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후가 중고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고품이 새 물건보다 많기 때문에
   시후 엄마가 시후에게 중고학용품을 사주었기 때문에           
   시후 엄마가 중고학용품을 중고마켓에서 팔기 때문에

2. 시후 엄마는 틈틈이 구입한 중고품으로 무엇을 하였나요?
   중고품으로 멋지게 카페를 꾸몄습니다.             
   중고품을 다시 중고마켓에 팔았습니다.
   중고품을 이모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시후 친구들에게 중고품을 자랑하였습니다.

3. 다음은 시후 엄마가 친구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           )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아줌마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버리는 건 흠, 뭐랄까…….”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사람으로 치면 내가 (             )을 억지로 그만두게 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 물건은 그 (        )이 다할 때까지 사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보기 중고, 새 것, 헌 것, 좋아하는, 싫어하는, 쓰임, 용도, 능력


